
405-11 TEL: 052 714-2114 http://www.keei.re.kr

이슈페이퍼

KOREA
ENERGY 
ECONOMICS 
INSTITUTE

김지효

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
연구: 비용함수 분석을
중심으로

19-16



정책 이슈페이퍼 19-16

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: 

비용함수 분석을 중심으로

김지효

Ⅰ. 배경 및 문제점  / 1

Ⅱ. 분석 개요 및 자료 / 4

Ⅲ. 효율성 분석 결과 / 8

Ⅳ. 시사점 및 기대효과 / 16

<참고자료>  / 19

목   차





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: 비용함수 분석을 중심으로로

에너지경제연구원  1

Ⅰ 배경 및 문제점

□ 기후변화, 4차 산업혁명,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 분야의 시대적 조류는 

도·소매시장 간 연계 강화, 송·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간 분리, 판매 경쟁 

허용 등 전력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름.

○ 2001년 구조개편을 통해 발전 부문의 수직 분리 및 경쟁을 도입한 이래, 

국내 전력산업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발전부문은 발전자회사 중심의 

경쟁 구조, 송·배전·판매 부문은 한전 중심의 수직 독점 구조를 유지함.

○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는 우수한 품질의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

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지만, 전력산업 구조와 이를 둘러싼 규제

환경이 경쟁을 왜곡하며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음. 
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에 따른 유연성 자원의 확보 필요성, 잉여

전력 활용 문제, 분산형 자원(전기차, 수요반응 등)을 활용한 비즈니스 

기회 증대 등의 이슈는 도매 전력시장과 판매 부문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함. 

○ 프로슈머 확대, 개인 간(P2P) 에너지거래 자유화, 전력시장 개선 등의 

정책과제를 제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(`18.11)에서도 

나타나듯이, 많은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

공감대를 모으는 상황

□ 전력산업의 발전적 변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구조가 

비효율적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, 이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는 이론적·

정성적 논의에 그침. 

○ 규제환경 및 산업구조가 유발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부족하여, 

전력산업 개혁방향에 대한 정책 논의도 공공성, 효율성 등 특정 가치에 

치우친 관념적, 정치적 담론이 주류를 이루게 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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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발전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송·배전 및 

판매 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임.

- 전력 산업구조 차이로 인해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연구 사례를 

찾기 어려움.  

문헌 자료유형 주요 결과

손양훈 · 정태용

(1993)

발전 부문 

시계열자료

(1964~1991)

전력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규모 불경제 발생

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1985년부터 규모 불경제 발생

김대욱 외

(2006)

발전사 단위 

패널자료

(1990~2005)

구조개편은 발전 부문 총 비용을 감소시킴.

발전 부문에 투입된 총 인원과 연료 발열량에 대한 

구조개편 영향은 불확실함. 

김대욱 · 이유수

(2010)

발전소·발전기 

단위 패널 자료

(2001~2008 / 

2006~2008)

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 연료 

사용이 더 효율적임.

원두환·정수관

(2015)

발전자회사 

패널자료

(2001~2012)

용량가격이 세분화된 2004년 이후 발전 부문의 

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개선됨.

발전 분할 및 경쟁 도입에도 불구하고, 산언 전반적

으로 비효율 및 규모 불경제 존재함.

이명헌

(2016)

화력발전

시계열자료

(1990~2013)

화력 발전 부문에 대해서 석탄-석유-가스 투입 간 

배분 비효율성이 존재하여, 규제환경으로 인해 비용

최소화 달성에 실패함.

<표 1> 우리나라 전력산업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

○ 높은 공기업 의존도, 도·소매가격 분리, 정산조정 등 발전 부문에 상존한 

규제와 독점적 공기업인 한전에 의한 송전·배전·판매부문 수직 통합이 

비효율성을 초래하는지 정량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할 필요

○ 전력산업 구조변화 담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, 규제환경 및 산업구조가 

유발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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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본 연구는 1982~2016년의 전력산업 부문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규제

환경 및 산업구조가 유발하는 비효율성을 배분 효율성, 범위의 경제, 규모의 

경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고찰

○ 높은 공기업 비중, 정부 개입 등의 규제환경이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

판매 부문 각각에 대해 비용최소화를 저해하는지 분석 

- 배분 효율성(allocative efficiency)은 규제환경이 자본, 노동 등 생산에 

소요되는 투입요소 가격을 시장가격과 달리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, 

요소 간 투입 비중이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어 비용최소화가 달성되는지 분석

○ 송·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간 수직 통합이 수직 분리에 비해 효율적인지 

범위의 경제 분석 

- 범위의 경제(scope economies)는 여러 유형의 산출물(송·배전, 판매)을 

생산함에 따라 투입요소를 공유하거나 공동 활용하여 획득 가능한 효율성

○ 규모의 경제를 분석하여, 송·배전과 판매 각 부문이 비용 효율적인 규모를 

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함. 

- 규모의 경제(scale economies)는 생산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

증가 속도보다 낮아, 산출량 증가에 따라 비용 효율성이 개선됨을 의미 

□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량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전력산업의 부문별 

비효율성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,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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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분석 개요 및 자료

1. 분석 개요

□ 일차적으로,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각각에 대해 암묵 가격을 

반영한 비용함수를 분석하여 계수 추정치 도출

○ 규제환경에서 생산자는 시장가격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최소화 

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, 그 결과 생산자가 인지하는 투입요소 가격은 

시장가격()과 다른 암묵가격(shadow price, )임. 

○ (발전 부문) 산출물은 발전량(Q)이고 투입요소는 자본(K), 노동(L), 연료(F)인 

식 (1-1)의 단일 산출물 비용함수와 식 (1-2)의 비용비중함수로 구성된 

연립방정식 추정

(1-1)

(1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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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송·배전 및 판매 부문) 산출물은 송·배전(QT)과 판매(QS)이고 투입요소는 

자본(K), 노동(L)인 식 (2-1)의 다산출물 비용함수 및 식 (2-2)의 비용비중함수로 

구성된 연립방정식 추정

(2-1)

(2-2)

□ 비용함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, 배분 효율성, 범위의 경제, 규모의 경제를 

정량적으로 분석

○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에 대해 모두 상대가격 효율성(relative 

price efficiency) 가설을 검정하여 배분 효율성 여부 분석

- 상대가격 효율성 가설 기각 시 배분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

있으며, 이는 규제환경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 악화를 뒷받침하는 결과임.

○ 송·배전과 판매 간 약비용보완성(weak cost complementarity)을 검정

하여 범위의 경제 여부를 분석하고, 송·배전과 판매 각각에 대해 한계비용 

변화율을 도출하여 규모의 경제 여부를 분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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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분석 자료

□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 부문의 비용함수와 

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비용함수 추정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(1982~2016년) 구축

○ 구조개편 이후 기간(2001~2016년)에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 6대 발전자회사 

자료를 합산하여 구축하고,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에 대해서 한전 자료 사용

○ 구조개편 이전 기간(1982~2000년)에는 한전이 발전·송전·배전·판매를 

수직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, 공개된 수준에서 부문별로 분리된 자료 

수집이 거의 불가능함. 

- 연료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나, 자본 비용과 노동 투입을 발전 

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으로 분리하기 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.

- 예컨대, 한전 자본비용을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으로 

분리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자료의 획득이 어려움. 

- 또한, 한전의 총 고용인원 중에서 발전에 투입된 인원과 송·배전 및 

판매에 투입된 인원을 분리하기 위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.

□ 구조개편 이전 기간(1982~2000년)에 대해서는 가정을 적용하여 4개 유형

(자료 1~자료 4)의 자료를 구축

○ 구조개편 후 기간의 평균적 자료 특성, 발전설비 단가와 송·배전설비 단가의 

비율 등을 적용하여 4개 유형의 자료 구성

○ 한전 자본비용을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으로 분리하기 위해 

2개 가정 적용

- 가정 1: 구조개편 후 한전 대 발전자회사의 자본비용 평균 비중이 

구조개편 이전 시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지될 것임.

- 가정 2: 구조개편 이후의 발전설비 회피비용과 송배전설비 회피비용 간 

비중이 구조개편 이전 시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지될 것임.

○ 한전 노동투입을 발전 부문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으로 분리하기 위해 

2개 가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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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정 3: 구조개편 후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임직원 수 비중과 구조개편 

이전 한전의 발전 부문 투입인원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투입인원의 

비중은 동일할 것임. 

- 가정 4: 구조개편 이전 한전 내 평균 노동가격은 발전, 송·배전 및 

판매 부문에 상관없이 동일할 것임. 

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

산출량 발전량(GWh) 253,352

자본

비용(백만원) 114,385 114,385 167,809 167,809

투입(kW) 42,159,183 42,159,183 42,159,183 42,159,183

가격(원/kW) 2,713 2,713 3,980 3,980

노동

비용(백만원) 664,445 664,445 664,445 664,445

투입(명) 15,450 19,078 15,450 19,078

가격(백만원/명) 43.01 34.83 43.01 34.83

연료

비용(백만원) 7,913,389

투입(109kcal) 589,719

가격(백만원/109kcal) 13.42

주 1) 자료 1은 가정 1과 가정 3을 적용해 작성한 자료; 자료 2는 가정 1과 가정 4를 적용해 작성한 자료;  
자료 3은 가정 2와 가정 3을 적용해 작성한 자료; 자료 4는 가정 2와 가정 4를 적용해 작성한 자료

<표 2> 발전 부문 분석자료(2000년 기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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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

송배전산출량 CVM×판매량 1,417.09×1015

판매산출량 수용가 수(호) 14,975,793

자본

비용(백만원) 177,306 177,306 123,883 123,883

투입(103c-m) 377,867 377,867 377,867 377,867

가격(원/c-m) 469.23 469.23 327.85 327.85

노동

비용(백만원) 364,379 364,379 364,379 364,379

투입(명) 14,091 10,463 14,091 10,463

가격(백만원/명) 25.86 34.83 25.86 34.83

주 1) 자료 1은 가정 1과 가정 3을 적용해 작성한 자료; 자료 2는 가정 1과 가정 4를 적용해 작성한 자료;  
자료 3은 가정 2와 가정 3을 적용해 작성한 자료; 자료 4는 가정 2와 가정 4를 적용해 작성한 자료

주 2) CVM은 circuit-voltage miles의 축약어로, 송배전망의 길이를 전압으로 가중합한 길이

<표 3>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분석자료(2000년 기준) 

Ⅲ 효율성 분석 결과

1. 발전 부문 효율성 

□ 발전 부문 비용함수 추정 결과, 자료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의 강건성 및 

구조개편으로 인한 발전 부문 총 비용 감소를 확인함.

○ 자료 1~자료 4에 걸쳐 비용함수 계수 추정치가 유사한 값을 가져, 자료 

유형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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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구조개편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()가 유의한 음(-)의 값을 가져, 

발전 부문 분리 및 경쟁 도입이 발전 부문 생산비용 감소에 기여하였음을 확인

계수 추정치 계수 추정치

 14.17*** (0.779)  -0.038*** (0.014)

 0.127*** (0.049)  0.103*** (0.024)

 0.107*** (0.036)  38.73*** (5.794)

 -1.511*** (0.552)  4.294*** (1.537)

 1.141*** (0.186)  0.108 (0.070)

 -0.061*** (0.018)  -0.393*** (0.140)

 -0.048*** (0.018)  -0.059 (0.063)

  0.798* (0.426)   -3.148*** (0.441)

 0.154*** (0.020)  1.411** (0.706)

주 1) 괄호 안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기입
주 2) ***, **, *은 각각 1%, 5%, 10% 수준에서 유의함
주 3) 자료 1에 대한 계수 추정치 기입

<표 4> 발전 부문 비용함수 계수 추정치 

□ 발전 산업에 내재된 비효율적 요인이 복합되어, 자본, 노동, 연료 등 각 생산

요소의 적정 투입을 통한 발전 부문 비용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. 

○ 발전 부문은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아닌 암묵가격, 즉 규제비용이 반영된 

가격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

- 규제로 인한 투입가격 왜곡을 나타내는 계수(, )가 1보다 큰 값을 

가져, 투입요소의 시장가격과 규제가격이 다름을 보여줌. 

○ 자본, 노동, 연료 등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에 관한 귀무가설을 전부 

기각하여, 배분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.

□ 자본 투입 왜곡은 1995~1997년 및 2008~2013년에 심화되며, 주된 원인은 

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실적 악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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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발전 부문 자본 투입 왜곡 

        주: 자료 1 분석결과 도시

○ 1995~1997년은 IMF 발생 직전의 시기로, 한전 경영실적 악화에서 기인한 

배당금 규모가 이전 3개년 대비 10~30% 수준으로 대폭 감소

○ 2008~2013년에는 사채 증가, 배당금 감소 등 발전자회사 경영실적이 

악화되었는데, 도매 전력시장에서의 정산조정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론됨.

- 동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, 고유가, 후쿠시마 원전사고, 순환정전 등의 대내·외적 

충격이 발생함.

- 2008~2012년 한전은 음(-)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, 발전자회사의 

당기순이익도 감소폭을 보이거나 음(-)의 값을 가지는 등 경영실적이 

악화됨.

- 고유가로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소매 전력요금(전기요금)이 고정된 

상황에서 도매전력 구입대금이 증가하여 한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데, 

이 감소분을 정산조정을 통해서 발전자회사가 일부 부담하면서 발전자회사 

재무제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.

□ 노동 투입 왜곡은 1994~1996년, 1998~2003년 및 2008~2013년에 심화되며, 

주된 원인은 각각 IMF, 구조개편 및 공기업적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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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2] 발전 부문 노동 투입 왜곡 

         주: 자료 1 분석결과 도시

○ 1994~1996년의 노동 투입 왜곡은 IMF 직전에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성과 

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며, 1998~2003년의 노동 투입 왜곡은 구조개편으로 

인한 발전 부문 인원 감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.

- 김대욱 외(2006)는 1997년 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이 발전부문 인원 감축을 

유발하였으며 그 효과는 2003년 남동발전 매각 실패까지 지속되었다고 분석

○ 2008~2013년에는 발전자회사의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

과대 투입되는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, 경영성과와 고용 간 

연계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적 특성이 노동 투입 왜곡과 연관된 것으로 추론 

- 동 기간 발전자회사의 경영실적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발전자

회사의 인건비는 연평균 2.2% 증가

□ 연료 투입 왜곡은 1982~1983년, 1990~1996년, 2013~2016년에 심화되며, 

주된 원인은 각각 2차 오일쇼크, 걸프 전쟁 및 저유가로 추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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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3] 발전 부문 연료 투입 왜곡 

       주: 자료 1 분석결과 도시

○ 1982~1983년, 1990~1996년은 각각 2차 오일쇼크 및 걸프 전쟁으로 인해 

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기간으로,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

연료 과소 투입의 왜곡을 발생시킴.

○ 2013~2016년은 평균 국제유가가 연평균 5~9% 감소하였던 유가 하락기로, 

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가 과대 투입되는 방향의 왜곡이 발생

□ 배분 비효율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, 발전자회사와 한전 간 정산조정 및 

전기요금 규제, 공기업적 특성 등의 규제 환경이 자본과 노동 투입의 비효율성을 

유발하여 발전 부문의 비용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구조개편은 자본과 노동 등 모든 요소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방향의 

왜곡을 발생시켰으나, 이후의 규제환경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왜곡을 

초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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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송 · 배전 및 판매 부문 효율성

□ 송 · 배전 및 판매 부문 비용함수 추정 결과, 자료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의 

강건성 및 구조개편이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의 총 비용 증가를 유발하였음을 

확인함.

○ 자료 1~자료 4에 걸쳐 비용함수 계수 추정치가 유사한 값을 가져, 자료 

유형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. 

○ 2001년 구조개편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()가 유의한 양(+)의 

값을 가져, 수직 분리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의 비용 

효율성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됨.

계수 추정치 계수 추정치

  2.478 (2.243)   0.034* (0.018)

 0.663*** (0.009)  0.013 (0.045)

 0.231*** (0.005)  1.993*** (0.106)

 0.763*** (0.180)  -0.221*** (0.078)

 -5.346*** (0.908)  0.681*** (0.166)

  8.760*** (1.778)  -0.064 (0.039)

 2.824 (2.792)  6.328*** (1.236)

 -6.336 (7.361)  -0.001 (0.001)

  15.75 (19.11)

주 1) 괄호 안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기입
주 2) ***, **, *은 각각 1%, 5%, 10% 수준에서 유의함
주 3) 자료 1에 대한 계수 추정치 기입

<표 5>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비용함수 계수 추정치 

□ 송 · 배전 및 판매 부문에서도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을 통한 비용최소화 

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분석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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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전은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아닌 암묵가격에 근거해 생산 활동을 

결정하며, 이는 비용 효율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.  

- 규제로 인한 투입가격 왜곡을 나타내는 계수()가 1보다 큰 값을 가져, 

투입요소별로 암묵가격과 시장가격이 다름을 보여줌. 

○ 자본, 노동 등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에 관한 귀무가설을 전부 기각하여, 

배분 비효율성 존재를 뒷받침함. 

□ 송 · 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간 겸업은 비용 효율성 개선에 기여

○ 송 · 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간 범위의 경제성 필요조건이 만족되어, 

수직통합을 통한 비용효율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

약비용보완성
-40.50*

(21.91)

-29.62

(26.52)

-51.14**

(25.02)

-11.89

(19.76)

주 1) 괄호 안에는 델타 방법론(delta method)으로 도출한 점근적 표준오차 지개
주 2) **, *은 각각 5%, 10% 수준에서 유의

<표 6> 송·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간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

- 모든 자료에 대해 약비용보완성 지표가 음(-)의 값을 가지며, 자료 1과 

자료 3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.

- 음(-)의 약비용보완성은 주어진 산출물 수준 하에서 어떤 산출물이 

증가할 때 다른 산출물의 한계비용이 감소함을 의미(Gilsdorf, 1994)

□ 송 · 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모두에 대해 규모의 경제성 충분조건이 만족되지 

않아, 각 부문은 비용 효율적 규모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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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문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

송·배전 부문
36.75***

(11.96)

35.89***

(11.57)

46.68***

(13.65)

19.09**

(8.123)

판매 부문
83.72*

(46.43)

130.5*

(67.84)

126.9**

(53.45)

70.27

(52.25)
주 1) 괄호 안에는 델타 방법론(delta method)으로 도출한 점근적 표준오차 지개
주 2) ***, **, *은 각각 1%, 5%, 10% 수준에서 유의

<표 7> 송·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의 규모의 경제 추정 결과 

○ 송 · 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 모두 한계비용 변화율이 양(+)의 값을 가져 산출 

규모 증가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하여 비용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

분석됨.

○ 판매 부문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

자연스러운 결과라 판단되나, 송·배전 부문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

규모의 불경제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움.

-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생산, 유통 및 소비를 연결

하는 재화·서비스의 흐름에 참여하는 자가 증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

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(조창현, 2006), 네트워크 외부성에서 자연 

독점성이 비롯됨.

- 송 · 배전 부문은 망 산업이므로 자연 독점성을 가지나, 판매 부문은 

고객 관리, 검침, 과금, 전력 구입 등이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

이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.

□ 판매 부문 분할은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, 판매 부문 수직 분리

에서 기인하는 효율성 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

○ 판매 부문 수평 분할 및 경쟁 도입의 효율성 증가분이 수직 분리로 인한 

범위의 경제성 상실이 유발하는 효율성 감소분보다 크다면 판매 부문 

분할은 비용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임.

- 주요국은 판매 부문은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형태로 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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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송 · 배전 부문은 망 산업의 특징을 가지므로 설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

사용자의 보편적 접근성을 허용하는 원칙을 준용하는 선에서 효율성 

향상을 모색할 필요

- 송전과 배전은 물리적 구분이 가능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 

주요국은 송전과 배전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(남일총, 2012)

○ 2001년 구조개편이 발전 부문 비용 효율성과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비용 

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할 때, 수직 분리 시 분할 및 경쟁 도입을 통한 

효율성 향상 유인이 필요함.

- 비용함수 추정 결과, 2001년 구조개편은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 생비용을 

유의하게 증가시키되, 발전 부문 생산비용은 유의하게 감소시킴.

- 구조개편을 통해 발전, 송·배전 및 판매를 수직 통합하여 얻는 효율성은 

상실한 반면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은 경쟁을 도입하지 않아 효율성 

향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. 

Ⅳ 시사점 및 기대효과

1. 정책 시사점

□ 첫째, 발전 부문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정산방식과 소매 전력

가격(전기요금) 관련 정부 규제 개선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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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변화와 요금 연동이 

어려워 고유가 시 한전이 손실을 입게 되고, 이 손실이 도매시장 정산과정에서 

발전자회사에 전가되는 구조의 총체적 개선 필요

- 전력구입원가의 변화를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고, 정산조정 방식을 

개선하여 발전자회사와 한전의 회계성을 분리하는 등 규제 개선을 

통해 효율성 개선 가능 

○ 이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자본 투입 최적화에 기여

□ 둘째, 발전 부문의 민간사업자 비중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공기업적 

특징을 완화시킬 필요

○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는 경영 성과와 노동 투입 간 연계성을 높일 뿐만 

아니라, 전반적인 요소 투입 효율성 개선에 기여(김대욱·이유수, 2010)

□ 셋째, 현재 수직 독점 형태로 운영되는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에서 판매 부문을 

수직 분리하고 분할 및 경쟁을 도입한다면 비용 효율성 개선 가능

○ 판매 부문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므로 분할 및 경쟁 

도입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, 이 때 수직 분리에서 비롯된 효율성 

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

- 발전 부문을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한 2001년 구조개편이 발전 부문의 

생산비용은 감소시킨 반면, 송·배전 및 판매 부문의 생산비용은 증가

시켰음을 고려할 때,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. 

○ 송 · 배전 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후속 연구를 통해 송전과 

배전의 각기 다른 특성이 고려된 효율성 향상 방향 설정 필요

2. 기대효과 및 한계

□ 본 연구의 결과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

하여 정책과제의 당위성 및 효과성을 부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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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부는 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」(`19.4)에서 전기요금의 원가 적기 

반영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발전사 간 정산조정계수 개선 등 전력시장 

제도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시함. 

○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발전사 간 정산조정계수 개선이 

발전 부문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정량적으로 보여, 향후 정책과제 추진의 

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. 

□ 중 ·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국내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

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.  

○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

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

○ 국내 전력산업의 부문별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

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, 본 연구는 최초로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국내 

전력산업 구조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.

□ 마지막으로, 전력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다 학술적이고 생산적인 

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 제공

○ 본 연구를 계기로 전력산업 효율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공개가 활성화

되고, 제대로 된 자료 구축 및 분석 방법론에 대한 토론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. 

○ 다양한 학술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활성화는 전력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

기존의 관념적·규범적·정치적 담론을 극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

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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